
 

[[[[대구문화재단 설립가시화대구문화재단 설립가시화대구문화재단 설립가시화대구문화재단 설립가시화] (] (] (] (하하하하))))대구시의 청사진 대구시의 청사진 대구시의 청사진 대구시의 청사진 

  대구시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설립자산 194억 원(유니버시아드대회 잔여재산 150억 원·문화예

술진흥기금 44억 원) 규모의 대구문화재단을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기금목표는 660억 원. 설립

자산 194억 원 가운데 올해 운영자금 9억 원을 제외한 185억 원을 적립하고, 앞으로 세울 대구문

화창작교류센터 현물출연 475억 원을 합한 금액이다.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대구문화재단의 주요사업 내용은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문화예술활동 

지원 ▷문화유산의 보존 및 육성사업 ▷문화예술교육 및 연구사업 ▷국내·외 문화예술교류사업 

등이다. 다른 지자체와 별로 다르지 않는 내용들이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적잖은 의문이 생긴다. 기금목표 660억 원 중 475억 원이 대구문화창작교류

센터 현물출자이고, 실제 쓸 수 있는 기금은 185억 원에 불과하다. 현재의 금리 수준을 감안할 때 

기금 수익금으로는 대구문화재단 직원들의 인건비와 기본 운영비조차 감당하기 힘들어 보인다. 

건물임대료 등 수익사업으로 추가 재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이지만, 시로부터 별도의 예산지원 없

이 대구문화재단이 대구시에서 구상하는 주요사업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기초예술공모사업, 문화예술진흥기금지원사업,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문화마당과 같이 

문화예술의 창작·보급·지원 및 도시문화환경 개선사업뿐만 아니라, 컬러풀대구페스티벌과 국제호

러공연예술제 등 지역 대표축제의 육성지원도 대구문화재단에 맡길 방침이다.  

이에 대해 대구국제오페라축제,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컬러풀대구페스티벌 등을 대구문화재

단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논란도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에서 구상하는 대

구문화재단의 조직은 이사장(이사회 추천 시장 임명), 대표이사(공모로 시장 임명)와 상근직 10명

(설립단계 6명) 정도의 사무처로 구성된다.  

물론 각종 개방형 전문위원회를 활용한다고는 하지만, 이 정도의 인력으로 대구문화창작교류센터

를 운영하면서 시로부터 위탁받은 문화예술 진흥사업을 지원하고, 이에 덧붙여 대구의 대표적인 

그것도 '국제축제'라는 이름이 붙은 행사를 맡아 한다는 것은 좀 과한 욕심이라는 비판적 의견이 

있다.  

이 때문에 자칫하면 대구문화재단의 주 역할이 대구문화창작교류센터 운영에 그칠 것이라는 성급

한 예상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왜, 대구문화재단이 필요한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다

시 제기될 수 있다. 어쨌든 대구시가 구상하는 대구문화재단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가 '대구문

화창작교류센터' 운영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대구문화창작교류센터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대구문화창작교류센터는 창의적인 젊은 예술가의 발굴·육성 및 문화예술 창작능력을 높이고 실험

적 작품의 생산·보급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문화예술의 쌍방향 교류와 공동 창작공간 

확보, 그리고 국제교류사업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건립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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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부터 3년간 475억 원(국비 156억 원·시비 319억 원)이 투입되며, 창작스튜디오, 실험극

장, 전문도서관, 국제교류센터 등을 갖출 계획이다.    

석민기자 sukmin@msnet.co.kr  

기사 작성일 : 2008년 01월 23일  

 

페이지 2 / 2기사인쇄하기

2008-01-24http://www.imaeil.com/sub_news/news_print.php?news_id=3503&yy=2008


